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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쿡방에서의 인지가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
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대구 및 경주지역 소재 조리전공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쿡방에서의 인지는 스타조리사 이미지에 유의
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스타조리사 이미지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쿡방의 영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확인적 검증을 통해 관련분
야의 기초를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의 조절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쿡방인지, 스타조리사 이미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ookbang cognition on the star chef imag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71 college students of culinary arts major in Daegu and Gyeongju area and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results, cookbang cogni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tar chef image, and image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career self-efficacy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r 
chef imag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these results, it is possible to suggest foundation 
for the related field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process in which the influence 
of cookbang affec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future, more systematic study in this field is 
required.
Key Words : Cookbang cognition, Star chef image, Career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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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지상파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사 등 모든 방송사

의 요리 프로그램은 예능화되어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1]. 과거에는 조리사가 출연하여 
어느 정도 규정에 따른 조리법에 맞추어 표준화된 조리
방법을 보여주거나 요리전문가가 아닌 연예인들이 출연
하여 지역맛집을 방문하여 시식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일종의 교양프로그램으로 제공하였다[2]. 그러나 현재의 
요리프로그램은 조리사와 연예인이 함께 출연하여 요리
경연이나 맛시식 등 교양과 재미가 결합된 형태로 제작
되어 가장 인기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3]. 그 결과, ‘쿡방(cookbang)’이라는 요리와 예능
을 동시에 포함하는 방송장르가 탄생되어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쿡방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하여 시청자들은 요리를 전
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 시청자 모두 가
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도한 쿡
방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조리사가 예능스타의 위치에 오
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타세프(star chef)’가 탄생
되면서 세프란 용어가 조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
하여 흔히 불리우는 호칭이 되었다. 요리관련 방송프로
그램에서 세프는 요리와 재미를 함께 보여주는 전문가로 
세프테이너(세프+엔터테이너)로도 불리며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4].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요리관련 방송 미디어를 통해 묘
사되는 세프에 관한 이미지는 시청자들의 판단이나 행동
에 영향을 주고 기억 속에 깊은 인상을 주어 쉽게 바뀌지 
않는 세프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5]. 
스타세프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세프 관련 
연구들도 많이 수행되었으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세프
이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스타세프 이미지관련 연구에서는 스타세프의 이미지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스타세프 이미지
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인식변수들로 이미지 효과를 분석
하여 스타세프가 명확하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핵심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6,7]. 

쿡방에서 보여주는 스타조리사 이미지에 대하여 탐험
적 연구를 활용한 논리적 이론의 구축은 스타조리사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전공 대학생에 대한 직업
인식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조리사는 요리관련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 전문직종이나[8],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작업환경과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
로[9,10] 조리사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에 조리사에 대한 직업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행동에 있
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최근 스타세프의 영향으로 조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경향이 있다[1]. 쿡방에서 스타
조리사의 이미지를 통해 시청자들은 조리사에 대한 인식
을 새롭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 반면, 조리사에 대한 단
편적인 인식 역시 심어주어 대학생들이 정작 조리사의 
길로 들어서면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진로준비에 혼
돈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조리사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는 
현실 역시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쿡방
에서 인식하는 스타조리사 이미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쿡방에서의 인지가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쿡방에 대한 인식이 미래 조리사의 조리사로서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쿡방 인지

‘쿡방’은 ‘Cook+방송’의 합성어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시식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방
송을 지칭하는 용어이다[11]. 즉 방송출연자들이 식재료
나 조리방법 소개와 더불어 조리를 하며 시식하는 모습
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음식 자체에 초점
을 둔 음식 외관이나 시식하는 행동이 집중적으로 나오
는 먹방에서 진일보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12,13]. 
요리에 대하여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과
거에는 TV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지상파 TV와 케이블 TV를 포함하여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바일 등 제공되는 매체들 역시 다양화되고 있
다. 또한 과거에는 스튜디오 안에서 요리강좌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돌
거나 심지어는 해외를 방문하여 그 지방의 로컬푸드나 
맛집을 소개하고 시식하거나 조리사들간의 혹은 조리사
와 연예인들간의 조리경진이나 요리토크 프로그램을 보
여주고 이와 더불어 영양이나 건강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는 등 요리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방송프로그램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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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도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Kim(2013)는 방송에서의 요리관련 프로그램 변화과
정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에는 쿡 예능 버라이어티
쇼 형태로 유행하고 있다고 하였다[14]. 또한 Joo(2004)
는 요리정보와 예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요리 인포테인먼
트 프로그램의 유행을 언급하였다[15]. 

사람들이 건강식과 다이어트에 푹 빠져든 웰빙트렌드
로 인해 2000년대부터 요리관련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
램이 나타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혼자서 또는 집단으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여 식욕을 자극하는 먹는 행
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
었다[3].

시청자들이 쿡방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동기 역시 과거
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이나 단체로 식사하
고 즐기는 집단콘텐츠 중심에서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
에 따른 혼자서 먹는 혼밥콘텐츠가 부상하고 또한 모바
일 시청이 증가함에 따라 시청 역시 혼자서 하는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생에서 맛보
기 힘들고 특이한 진미일품을 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의 기분전환과 정서적인 치유 및 웰빙로하스를 위하여 
시청자들이 쿡방에 몰입하는 동기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
다[3]. 또한 쿡방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조리사나 연예
인들에게 몰입하고 등장인물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
끼는 정서적 유대감 등도 시청동기로 크게 부각되고 있
다[2].

쿡방프로그램 인식은 시청자들이 미디어 매체를 이용
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대보상으로 정보 및 선택을 위한 
지속적인 지침 제공을 통해 개인 가치가 부여되므로 경
험적 심리효과로 축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많
은 쿡방이 제작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쿡방 관련 학
술연구[16]는 단순히 요리프로그램 분석 위주로 진행된 
반면, 시청자들의 쿡방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인식이나 
시청동기, 시청 후 영향 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쿡방에 대한 인지가 시청후 스타조리사 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미래조리사
가 원하는 쿡방프로그램으로 인한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
고자 하였다. 

2.2 스타조리사 이미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높은 인

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로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을 스타(star)라고 
할 수 있다(두산대백과사전). 

세프(chef)는 전문 조리사 중에서 정찬 레스토랑의 주
방을 책임지며 보조조리사들을 지휘하는 수장을 의미한
다. 따라서 세프는 주방의 총책임자로 아무에게나 세프
라 부를 수 없는데, 최근 쿡방 등에서는 조리사인 cook
까지도 세프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위키피
디아). 또한 ‘요리사’, ‘주방장’ 등의 용어들도 보편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나 직업적 이미지가 강한 측면이 있어 
일반 요리사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세
프로 불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간경향, 
2015). 이 논문에서는 조리사와 세프를 같은 의미로 사
용되고 있다. 

스타조리사는 미디어나 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문화적 
영향력이 크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세프를 의미한다[17]. 
TV 요리프로그램과 인터넷, SNS, 인쇄매체 등의 대중미
디어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타세프로는 Jamie 
Oliver, Gordon Ramsay, Nobu 등이, 국내적으로는 
백종원, 여경옥, 이연복, 이혜정, 임지호, 최현석 등이 널
리 알려져 있으며, 이들 스타조리사들은 단순히 요리를 
만들어 내는 조리사의 영역을 한단계 높여 현재의 식문
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쿡방프로그램, 광고, 
온라인쇼핑몰, 레스토랑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
세프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쿡방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미지(image)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인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인상의 종합적인 집합체로[18] 마
음 속에 그려지는 상, 심상, 영상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
미지는 무형적인 것으로 인간이 특정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처럼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형성된다[19]. 따라서 스
타조리사 이미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대중인지
도를 가지고 있는 조리사에 대해 인식하는 심상과 태도
를 의미한다.

스타조리사 이미지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
양하게 검증되고 있다. 김태희 외(2007)는 브랜드 세프
를 통한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서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는 브랜드 세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고[17], 강진희
(2018)는 스타세프 이미지가 직업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1]. 이량석(2018)은 스타세프 이미지가 조
리사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 
민세종(2015)은 스타세프에 대한 롤 모델링이 외식전공
을 선택하거나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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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스타조리사 이미지를 TV나 쿡방들을 통해 
시청자 개개인에게 형성된 유명세프들에 대한 인식과 심
상으로 정의하고, 쿡방에 대한 인지와 스타조리사 이미
지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 쿡방 인지는 스타조리사 이미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실

현 과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결정을 위해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을 하기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행동을 의미
한다[22]. 즉,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바람직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쏟는 노력의 정도와 진로 목표를 성공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정도를 
포함한다.

진로준비행동은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려한 사고 토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23]. 따라서 학업세계에서 직
업세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가능한 일
찍부터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진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이 부각된다[24,25]. 

결론적으로 스타조리사 이미지를 높게 인지하는 학생
일수록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이에 따른 진로
선택 행동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사회적 지지에서 
자기자신에 대한 자존감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위와 같은 논의를 기본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스타조리사 이미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내적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과
업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
로, 어떤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자신
감이다[27]. 자기효능감을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자신감으로 인식할, 자기효능

감 이론은 동기부여이론의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끈기있게 위기를 넘기
는 정도나 설혹 실패하는 경우에도 대처하는 수준과 같
은 동기적 과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24,28].

진로결정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역할은 사회인지이론
에서 바탕을 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인지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흥미 형성, 진로목표 
설정, 진로결정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인의 과거 학습교육 경험이 그 분야에서의 자기효능감
의 수준과 결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하여 이에 따른 
참여의도를 증가시킨다[29]. 즉 특정 진로결정에 대하여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그 진로결정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과 진로결정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활동도 사전
에 충분한 준비를 하게 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
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이나 진로결정에 
관련된 것으로 실제 진로행동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30]. 4년제 및 2년제 여자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자
신의 진학이나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
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자신의 미래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
고, 또한 결정된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
록 진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1].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으로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추론할 수 있어, 다음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3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쿡방에서의 인지가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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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스타조리사 이
미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okbang 
cognition

Star chef 
image

Career prepation behavior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쿡방인지는 시청자들이 쿡방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

기나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고 강진희(2018)[8], 김지웅 
외(2016)[23]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수정 
보완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타조리사 이미지
는 대학생들이 스타세프에 대해 가지는 심상 또는 이미
지로 정의하고, 강진희(2018)[27], 김지웅 외(2016)[29] 
등에서 활용된 항목들을 본 연구에서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김
근혜․박진영[30], 서경화[3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
목들을 본 연구에서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시 김근혜․박
진영[30], 서경화[31]의 연구에서 활용된 항목들을 수정 
보완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위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들의 모든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3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쿡방동기나 인식이 스

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는 대구와 경주지역 
조리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2일부터 6
월 1일까지 21일간 300분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
수된 295부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표본 271부를 최종적으로 실증분
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6.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표본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탐
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분석
과 Cronbach’s α계수를 활용한 신뢰성 분석, 그리고 변
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가설 검증은 AMOS 26.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
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의 다중
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sys)을 수행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응답자 271명의 인구통계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 결
과, 남학생의 경우 180명(66.4%), 여학생의 경우 91명
(33.6%)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세 이하 68명(25.1%), 
21-22세 82명(30.3%), 23-24세(73(26.9%), 25세 이상 
48명(17.7%)로 조사되었다. 학년대는 1학년 77명(28.4%), 
2학년 101명(37.3%), 3학년 50명(18.5%), 4학년 43명
(15.9%)로 나타났다.

쿡방시청형태를 분석한 결과, 쿡방 인지경로는 TV시
청 100명(36.9%), SNS 49명(18.1%), 유튜브 88명

Classification(N=271) Frequency(%)
Gender Male 180 (66.4)

Female 91 (33.6)

Age
Under 20 68 (25.1)
21∼22 82 (30.3)
23∼24 73 (26.9)
25 and over 48 (17.7)

Grade
1st grade 77 (28.4)
2nd grade 101 (37.3)
3rd grade 50 (18.5)
4th grade 43 (15.9)

Path of 
cognition

TV watching 100 (36.9)
SNS 49 (18.1)
U tube 88 (32.5)
Internet news 4 (1.5)
Others 30 (11.0)

Frequency of 
watching

1-2 times/month 95 (35.1)
1-2 times/week 109 (40.2)
3-4 times/week 45 (16.6)
5 times and over/week 22 (8.1)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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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인터넷뉴스 4명(1.5%), 기타 30명(11.0%)로 
나타났으며, 시청빈도는 한달에 1-2회 95명(35.1%), 주
당 1-2회 109명(40.2%), 주당 3-4회 45명(16.6%), 주
당 5회 이상 22명(8.1%)로 조사되었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요인추출 모델로 주성분
분석, 요인회전을 위해 직각회전의 베리맥스 방법을 실
시하고, 요인분석 모형이 유의한가 분석하기 위해 KMO 
및 Bartlett 구형성 검증 분석 결과, 총 29개 측정항목들
이 예상한데로 4개 요인(쿡방인지, 스타조리사 이미지, 
진로준비행동, 자기효능감)으로 분류되었다. KMO값은 
.944,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유의수준 .01에서 근사카
이제곱값이 4377.244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
한 변수들의 선정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총누적분
산률은 75.397%이며 요인들의 요인적재치값이 .682 이
상으로 나타나 도출된 요인들은 높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Table 2>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값들은 χ2=215.56, df=157, p=.001, CMIN/DF=1.373, 
GFI=.927, AGFI=.902, CFI=.986, RMR=.035으로 적

합도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하나의 잠재요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 다수의 측정항목
이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의 적합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값(AVE)과 잠재요인 신뢰도
(CR)의 값으로 평가한다. 집중타당성의 지표로 AVE 값
은 .5 이상, CR 값은 .7 이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뢰성 평가를 위해 Cronbach’s α계수값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 요인 모두 .8 이상으로 신뢰성 역시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상관관계분석
<Table 3>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결과 사용된 모든 측

정변수들의 연관성이 가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수들 간
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수들
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variables 1 2 2 2
Cookbang cognition (1)

Star chef image (2) .696**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 .597** .585**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4) .597** .567** .637**

mean 3.64 4.02 3.68 3.55
S.D .85 .86 .88 .81

 ** p< .001, AVE on the diagonal1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4.4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과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χ2=117.262, 
p=.008, df= 83, CMIN/DF=1.413, GFI=.946, 
AGFI=.922, CFI=.990, RMR=.036으로 나타났다. 적합
도 지수가 권고기준치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측정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에 적절
한 모형이라 판단된다. 

가설 1 쿡방 인지가 스타조리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β=.804, 
C.R.=11.257, p= .000으로 쿡방 인지는 스타조리사 이
미지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

Factors & Items β S.E. C.R.* AVE CR** Cronba
ch α

Cookbang 
cognition

v_1 .736 .097 11.837***

.600 .876 .889
v_2 .737 .090 11.855
v_3 .832 .087 13.493
v_4 .824 .081 13.350
v_5 .738

Star chef 
image

v_6 .848 .063 16.725

.723 .933 .934
v_7 .841 .064 16.521
v_8 .870 .059 17.506
v_9 .855 .054 19.137
v_10 .83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_11 .814 .059 16.579
.731 .932 .931

v_12 .833 .059 17.230
v_13 .856 .058 18.038
v_14 .923 .055 20.609
v_15 .846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v_16 .778 .075 13.413
.648 .909 .903

v_17 .826 .074 13.768
v_18 .791 .075 13.286
v_19 .840 .064 17.032
v_20 .789

* C.R.= Critical range = t value
** CR = Convergent validigy
*** All C.R. values are significant at p < .01.
GFI= .927, AGFI= .902, CFI= .986, RMR= .035, χ2= 215.566 (p= .001), 
df= 157, CMIN/DF=1.373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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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쿡방에
서의 시청자 인지가 스타조리사 이미지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스타조리사 이미지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β=.799, 
C.R.=9.666, p= .000으로 스타조리사 이미지는 진로준
비행동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응답자가 쿡방을 통해 인지한 스
타조리사 이미지가 높아지게 되면 이에 따라 자신의 진
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적극적으로 준비
를 하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가설 검증결과는 <Table 4>과 [Fig. 2]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ypotheses β S.E. CR Hypotheses 
Test

H1 Cookbang cognition → 
Star chef image .804 .077 11.257*** Accept

H2 Star chef image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799 .085 9.666*** Accept

* p<.05, ** p< .01, *** p< .001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799***.804***Cookbang 
cognition

Star chef 
image

Career prepation behavior

Fig.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4.5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

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다중집단분
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2집단으로 구분하기 위
해 평균값(m=3.55)을 기준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가 유의한지를 분석
하였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유모델과 제약모
델에 대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유모델은 두 집
단 간의 계수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제약모델은 두 
집단 계수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유모델이 
지지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설 3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에 대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
과, 각 경로별 차이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분석결과, 자유모
델은 χ2=335.599, df=176이며, 제약모델은 χ2=350.309, 
df=177로 나타나 모델비교에서 χ2의 차이는 14.71이고 
자유도는 1이 크다. 자유모델의 경우 제약모델보다 χ2 
값이 14.71 작지만 자유도 역시 1이 작아 자유모델의 경
우 자유도 감소를 만회할 만큼 χ2 값이 충분히 감소하였
기 때문에 제약모델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Δχ
2=14.71 > χ2.05(1)=3.84). 따라서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
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
택되었다.

Hypothe
ses Model Low 

group
High 
group χ2(d.f.) Δχ2

(Δd.f.)
Hypotheses 

Test

H3
UM* 335.599

(176) 14.71
(1) Accept

CM** .464 .547 350.309
(177)

* unconstrained model, ** constrained model

Table 5.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방송의 주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다

양한 형식과 내용의 쿡방이 조리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
생들에게 스타조리사에 대한 이미지와 직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대학생들의 쿡방에 대한 인지는 
스타조리사 이미지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타조리사 이미지는 진로준
비행동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
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최근 쿡방 요리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형태로 음식관
련 소재와 정보를 다루면서 요리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
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요리프로그
램에 출연하는 스타조리사들을 통해 조리사에 대한 직업
관과 요리철학 등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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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리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많이 개선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에 입학한 조리전공 학생
들이 전공 관련 이론과목이나 기능실습에 참여한 후 쿡
방이나 TV에서 보여지는 스타조리사의 모습과는 다른 
괴리감으로 인해 빈번하게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진로
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
처하기 위해 본 연구를 통해 쿡방에 대한 인지, 스타조리
사 이미지 및 진로준비행동 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경험적 실증분석을 한 결과 쿡방에 대한 인지는 스타조
리사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쿡방 요리프로그
램이 조리전공 대학생들에게 정보제공과 진로선택에 있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
이나 진로선택에 있어서 조리전공 대학생들 자신의 조리
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통해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조리사에 대한 자존감을 높
이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알려져 
있는 고등학생들이 왜 조리전공을 선택하고 또한 조리전
공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전공분야에 몰두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쿡방 인지, 스타
조리사 이미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향후 조리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 조리사에 대한 직
업적 긍지나 자존감과 직업관이 확립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쿡방에 대한 인지요인이 조리전공 대학생들
에게 스타조리사 이미지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임을 증명함에 따라 심리적인 연구의 중
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연구대상이 대구와 경주지역 조리
전공 대학생에 한정되고 설문지의 모든 항목들을 한 사
람이 응답하는 설문조사 방법으로 동일분산차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결론들을 일반화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성 확보를 위
한 표본수를 확대하거나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들
을 분리하여 보다 상세하게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의 원인
을 밝혀내는 등 다양하고 보다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조사가 대학생들만을 대
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타조리사 현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층을 대상으

로 연구집단을 확장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
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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